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에게                   2026 01 01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후시에서 문안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도로 정성으로 함께 해 주신 동역자님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여 동안, 아직 능숙하지 않은 일본어로 사랑 그리스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 앞에 작년 말로 떠난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성이므로 박성근 선교사와 협력하기에 여러 제약이 있었고, 또 고령자인 것이 교회의 개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방문해 본 일본 교회 중, 가장 바람직한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며, 누구든지환영하고 있는 기후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63년 독일 경건파 선교사가 세웠는데, 일본 동맹 복음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년의 일본인 담임목사는 독일에서 신학공부를 하였고, 2017년에 전통적 교회 조직으로부터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일본 문화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아유미 자매는 사랑 그리스도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도 주일 오전에는 우리와 함께 기후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선교사 와의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유미 자매가 잘 훈련받고 성장하여 사랑 그리스도 교회가 혼합주의를 버리고 바로 서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2달 이상 나오지 않던 목소리는 2 주 전부터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캔자스 주에 살고 있는 딸, 박은서(43세)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살 아들을 키우며 시어머니 등 4명의 가족이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번역일을 해 왔습니다. 최근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일이 거의 끊기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유튜브로 하는 신학 공부를 권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는 중국 선교사를 희망하였고, 중국어 예배를 드리며 중국어 및 일본어까지 독학을 하였고 일찍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으나, 부모 따라 청소년 기에 멕시코로 갔고 그 후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사이, 헌신했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평생 큐티를 하며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어 왔습니다.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1. 선교사 부부가 기후 그리스도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선교 사역에 대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2. 사랑 그리스도 교회에서 혼합주의의 영을 내 쫓아 주시고 그 교회가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로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아유미 자매가 기후 교회와 선교사를 통하여 신앙 훈련을 잘 받아 일본의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고, 어머니 시즈(66세)씨가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4. 박은서에게, 유튜브 신학 공부와 기도 등 신앙 훈련을 하여 목회자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5. 박선교사의 글로벌 리더십 박사 과정 마무리를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6. 선교사 부부의 일본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억력와 청해력을 주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동역자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성근, 김인옥 선교사
